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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역은 채취과정에서 폐기되는 부분이 많아 환경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. 미역을 2~4월 

사이에 바다에서 채취할 때 미역의 밑 부분을 잘라서 그대로 바다에 버리고 또 육상에서 가공 

중에도 많은 부분이 폐기물로 버려지고 있다. 바다에 폐기되는 양은 전체미역의 약 40~60%로 

우리나라에서만 14~21만 톤이 매년 남해안에 폐기돼 여러  바다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. 미역 

폐기물은 가축의 사료 또는 유기질비료로 사용될 수 있고, 혐기성 발효에 의해 메탄을 발생시켜 

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.   

미역은 2~3개월의 짧은 기간 내에 채취되기 때문에 미역폐기물을 통해 메탄가스를 발생시키는 

것도 이 시기에 집중돼야하는데, 농어촌에서 메탄을 1년 내내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장해야한다. 

즉 메탄을 압축할 수 있는 컴프레셔와 고압 저장용기가 있어야 하는데, 이를 피하기 위해서 메

탄 발생 속도를 조절해 1년 내내 적당한 속도로 발생시킴으로써 메탄 고압저장과정을 생략하고

자 하였다. 다른 연구개발들은 메탄 발생 속도 증가에 치중하였지만 본 연구는 메탄발생 속도를 

정지 또는 감소시키는 것도 중요하게 연구되었다. 본 연구에서는 원재료를 화학적인 처리에 의

해 메탄 발생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과 DS-01균과 혐기성균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실험하였다. 

신종균 DS-01균은 미역폐기물과 혼합해 밀봉하면 가스 발생이 전혀 일어나지 않아 메탄가스 

방지 속도를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었고, 축사에서 채취한 혐기성균은 메탄가스 발생 속도를 

증가시키는데 효과적이었다.  


